
화분과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Q&A

Q1. 화분과 화분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요?

A.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말하며,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 화분(bee pollen)이라 합니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합니다.

Q2.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란 무엇인가요?

A.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

시키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약 6,000여종 이상의 식물에 존재하며, 주로 국화류, 콩류, 

허브류에서 약 600여종의 물질이 발견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국

제암연구소(IARC)에서 2B 또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3. 벌꿀에는 오염되지 않나요?

A. 꿀벌에 의해 국화류, 콩류, 허브류 등으로부터 벌꿀에 오염 될 가능성도 

있으나, 벌꿀 섭취에 의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4. 권장규격이란 무엇인가요?

A.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에 따라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해정보‧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해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식품등에 대해 기준‧규격 설정 전에 사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유통‧수입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수

권고, 섭취량 변경, 제품정보 대국민 공개 등을 할 예정입니다.

Q5. 화분제품의 권장섭취량이란 무엇인가요?

A. 화분제품에 함유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권장규격을 초과한 화분제품을 유통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제품의 1일 권장섭취량을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섭취량을 준수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Q6.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A. 국제적으로 식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독일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인체

노출안전기준으로 1일섭취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